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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권약속파기, 노조가후회하게만든다”
파인텍지회 고공농성 100일 투쟁승리 결의대회…“우리 싸움 지지하고 엄호해달라”

금속노조가 2월 23일 

서울 목동 스타플렉스 

본사 앞에서 ‘파인텍 

고공농성 100일 파인텍

지회 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 노조 수도

권, 충청권 조합원들이 

참가해 김세권 스타플

렉스 회장에게 지회와 

맺은 합의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23일은 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

이 김세권 스타플렉스 회장에게 고

용보장, 노조보장, 단협보장 등 세 

가지 승계를 요구하고, 헬조선 악의 

축 자유한국당, 독점재벌, 국정원 해

체를 요구하며 75m 굴뚝에 오른 지 

104일째 되는 날이다.

차광호 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

장은 대회 투쟁사에서 “김세권이 

구미의 스타케미컬을 먹고 튀려고 

우리 조합원들을 아산으로 유배 보

냈다. 아산에 간 뒤 이불 한 채 없

고 칸막이만 있는 방에서 자며 일했

다”라고 실상을 전했다. 차광호 지

회장은 “참다못해 파업했고, 살기 

위해 굴뚝에 올랐다. 노조가 함께 

투쟁해 두 동지가 무사히 내려오도

록 하자”라고 호소했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조에 정리해고, 먹튀 문제 

사업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금속

노조는 2018년 구조조정 저지와 노

조 할 권리 쟁취, 산별교섭 진일보

를 위해 힘차게 싸우겠다”라고 결

의했다. 이승열 부위원장은 “스타

플렉스의 먹튀 행각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다섯 명의 조합원으로 뭘 

하겠냐는 김세권의 오판을 금속노조

가 똑똑히 바로잡아 주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차광호 파인텍지회장, 이승

열 부위원장, 정원영 충남지부장, 문

용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이 지

회와 맺은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스타플렉스 본사에 올라갔다. 스타

플렉스는 문을 잠그고 노조의 서한 

수령을 거부했다. 대표자들은 엄중

한 경고와 함께 항

의서한을 스타플렉

스 출입문에 부착했

다.

정원영 노조 충남

지부장은 항의서한 

전달 뒤, 조합원들에

게 상황을 보고하며 

“책임자들은 도망

가고 없었다. 스타플

렉스 측에 오늘은 

그냥 가지만 다음번

에 절대 그냥 가지 않겠다고 전달했

다”라며 “금속노동자의 자존심을 

걸고 스타플렉스의 책임을 묻는 투

쟁에서 꼭 승리하자”라고 강조했

다.

조합원들은 스타플렉스 본사 앞에

서 파인텍지회 두 조합원이 올라간 

굴뚝 앞까지 행진했다.

홍기탁, 박준호 조합원이 굴뚝 위

에서 조합원들을 맞았다. 박준호 조

합원은 전화를 통한 발언에서 “악

의 축, 노동악법 철폐에 많은 동지

가 함께하면 우리 투쟁은 승리를 향

해 한 걸음 더 갈 수 있다”라며 

“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노동자 투

쟁은 힘든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동

지들이 우리의 싸움을 지지하고 엄

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